
   ■ 선 교 편 지  
   ▲사역 기관 2025. 10.1 – 2025 . 12 . 31
   ▲사역자 : 황경호 . 장유정 선교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5)”
  
  ▶1.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캄보디아의 붉은 흙먼지 속에서도 하
나님의 나라는 소리 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던 아이들이 
선교 센터에서 글을 배우며 기도를 시작했고, 절망뿐이었던 마을 청년들이 복음 안에
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우리가 전한 빵 한 조각에 눈물 흘리며 "어꾼(감사합니다)"을 
외치는 그들의 맑은 눈망울을 봅니다. 그 눈망울 속에서 저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낍니다. 캄보디아는 단순히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영혼들의 안식처
입니다.

  ▶2. 캄보디아 선교 현장의 긴박한 위기 상황
  하지만 지금, 캄보디아 선교 현장은 전례 없는 거대한 파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정치적·사회적 불안의 가속화: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에 의한 납치, 감금, 취업 
사기 등 강력 사건이 급증하며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외교
부가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 및 경보를 발령하면서, 현지 사역자와 교민들은 심리적·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고통과 고환율의 직격탄: 장기화되는 글로벌 전쟁과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유가와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특히 1,450원을 상회하는 고환율은 한국에서 보내
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의 가치를 절반 가까이 깎아 먹었습니다. 현지 물가는 오르는데 
사역비는 줄어들어, 당장 아이들에게 줄 한 끼 식사마저 줄여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단절된 선교의 발길: 치안 불안과 경제 위기로 인해 매년 찾아오던 단기 선교팀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선교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방대한 사역들이 멈춰 
서고 있으며, 현지 성도들은 "우리가 버려진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
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지상 명령
까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중
단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오히려 진짜 복음이 필요한 때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모두가 떠날 때 끝까지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
다. 고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선교사의 무릎이 꺾이지 않도록, 치안 불안으로 현지 영
혼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우리가 멈추면 캄보디아의 복음화도 멈춥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한 걸음을 더 
내디딘다면, 훗날 이 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땅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4. 캄보디아를 위한 거룩한 연대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캄보디아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합니다.
  ◾기도의 동참: 선교사와 현지 성도들의 안전, 그리고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매
일 1분씩 기도해 주십시오.
  ◾물질의 헌신: 고환율로 인해 부족해진 사역비를 채워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해 주십시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상 편지나 격려의 메시지로 현지 사
역자들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캄보디아의 영혼들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한국 성도님 여러분들
의 작은 헌신이 캄보디아의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이 거
룩한 부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역 일지
▲교회 사역
     ►10월: 09일 어린이. 청소년 찬양 경연대회 출전
             19일 청소년 성경 암송대회
             26일 주일 크리스마스 예배 준비 시작 (어린이, 청소년, 장년)
     ►11월전체  02 . 09 . 16 . 23 . 30 성탄예배 준비
     ►12월      21일 크리스 마스 예배 (껀달 태하. 쁘렉쁘라 호산나)
                 28일 크리스마스 예배 (깜뽕톰 교회)
                 31일 송구 영신 예배

▲단기 선교팀 사역
     ►11월 30 – 12월 4일 서울 새소망교회 
     ►12월 27 – 12월 30일 여수글로벌 미러컬 교회 

▲캄보디아 장로교 독노회 사역
    ►10월      13일 독노회 감사
                21일 노회 준비 위원 모임
                28일 캄보디아 장로회 독노회 정기 모임(24회기)
    ►11월      11일 독노회 신구임원 인수인계



                27일 노회 시찰, 부서 , 위원회 연석회의
    ►12월      01일, 9일, 16일, 22일 노회 크리스마스 연합예배 준비 모임
                23일 캄보디아 장로회 독노회 성탄 여합 예배
                17 – 18 일 전쟁 국경지역 남민촌방문 및 전사자가족 방문(시소폰,  
                        바탐방, 뜨봉크몸) 
               24일 종교부 및 국방부 방문 : 생필품 전달
               31일 독노회 신년하례회준비 모임 및 임시노회 준비

  ▲캄보디아 장로회 선교사회
       
     ►10월  18일 캄보디아 장로회 발전 위원회 모임   
           
     ►11월  24알 캄보디아 장로교 선교사회 총회 
  
▲총회파송 선교사 모임
     ►11월 13일  총회피송 선교사 캄보디아 지부 모임

▲기도 제목
►쁘렉쁘라 호산나교회가 지역의 복음화에 소홀함이 없이 26년도 많은 열매를 하나님

께 드릴 수 있도록

►껀달 태하교회에 더 많은 일군이 필요 합니다. 매 주일 아이들이 200명이상 예배 

드리지만 교사와 일군이 많이 필요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캄보디아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많은 영혼이 주님을 영젖 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선교사들이 힘을 잃지 않고 사명을 힘차게 잘 

감당할수 있도록 

►캄보디아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더욱 굳건하게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힘쓸 수 있

도록 

►저희 가정이 영적, 육신적으로 건강하도록

►딸 에스더가 졸업하고 직장에 잘 적응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발 할 수 있게

►아들 윤원이가 26년 5월 졸업 후 대학진학이 순적하게 되고 하난님 마음에 합한 

아들로, 믿음의 청년으로 든든히 서 가도록

►물질 때문에 선교에 어려움당하지 않고 오로지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쁘렉쁘라 교회 예배 모습

껀달 태하 교회 예배



쁘렉쁘라 교회 성탄 예배

껀달 태하 교회 성탄 예배



구호 물품 전달



노회 성탄 연합 예배



노회 어린이 경연대회

여수 미라클 교회 단기 사역



난민촌 방문

전사자 가족 위로 방문


